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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구 예측시스템 ZiPS(SZymborski

Projection System)가 2018년 추신수

(35텍사스레인저스)의무난한활약을예

고했다

미국 야구 통계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은

ZiPS로 예측한 2018년 메이저리그 각 구

단 성적을 하나씩 공개하고 있다 17일에

는텍사스선수들의성적을전망했다

추신수는 529타석에 들어서

타율 0256 17홈런 58타점

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

예상출루율은 0353 장타율은

0415다

조정득점생상력(wRC+)은 104로 측

정했다 리그 wRC+ 평균은 100이다

ZiPS가 추신수를 평균을약간웃도는수

준의 공격력을 지닌 타자로 판단했다는

의미다

대체선수대비승리기여도(WAR)는 04

로 측정했다 텍사스 야수로는 전체 12번

째다

ZiPS는 추신수가 2018년 외야수보다

지명타자로 자주 나설 것으로 예측하며

WAR을떨어뜨렸다

2017년추신수는타율0261 22홈런 78

타점 출루율 0357 장타율 0423을 올렸

다 시즌시작전ZiPS는추신수의성적을

타율 0260 14홈런 41타점 출루율 0365

장타율 0432로예상했다

타율 출루율 장타율 등 비율 기록은

비슷했지만 홈런과 타점은 ZiPS의 예측

을크게뛰어넘었다 연합뉴스

야구예측시스템 ZiPS 내년 시즌무난한활약예고

추신수

타율 0256

17홈런 예상

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

선수 4명과 현금을 주고 맷 켐프(33)를 다

시 불러들이는 대형 트레이드를 단행했

다

MLB닷컴 등 미국 스포츠매체는 다저

스가 17일 애틀랜타브레이브스와트레이

드에합의했다고일제히보도했다

다저스는켐프를받는대신내야수애드

리안 곤잘레스(35) 투수 스콧 카즈미어

(33)와 브랜던매카시(34) 내야수찰리컬

버슨(28)과 450만 달러를 애틀랜타로 보

냈다

이번트레이드에서가장화제가된인물

은외야수이자강타자인켐프다

켐프는 데뷔 첫해인 2006년부터

2014년까지 다저스에서 뛰었다가

이번 트레이드로 다시 친정 다

저스 유니폼을 입는다 다저스

에서 9시즌을 뛰면서 다저스

역대 4번째로 많은

182홈런을때렸다

2015년 샌디에이고

파드리스 2016년 애

틀랜타로 팀을 옮긴

켐프는 2017시즌 애

틀랜타에서 115경기

타율 0276 19홈런

64타점 등을 기록했

다

곤잘레스 카즈미어 매카시는 부상 때

문에최근경기를제대로뛰지못했다

지난주미국플로리다주에서열린메이

저리그윈터미팅 기간에다저스가 트레이

드할 대상으로 류현진(30)이 거론되기도

했다

USA투데이는 카즈미어와 매카시가

빠져도다저스는여전히강력한선발진을

구축하고있다며좌완클레이턴커쇼알

렉스우드 리치힐 류현진과우완마에다

겐타가버티고있다고보도했다 연합뉴스

선수 4명+450만달러 주고맷켐프영입

다저스대형트레이드

맷켐프

연봉 훈풍+보너스 잔치

챔피언들의따뜻한겨울

챔피언들의따뜻한겨울이다

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 175일간의 1위 질주

를하며 8년만에정규시즌우승트로피를차지

했다 이어 한국시리즈 불패 신화를 이어가면

서 V11까지 완성했다 여기에 경이로운 100만

관중기록까지작성되면서타이거즈역사에남을

특별한 2017시즌이됐다

챔피언이되어맞은겨울은그래서따뜻하다

KIA의연봉협상은순조롭게진행되고있다 지난해 5

위에서 1위로 순위가 수직 상승하면서 선수단 연봉 총액

이증가했다 파이가커지면서많은이들에게연봉훈

풍이불었다

뜨거웠던 화력만큼이나 야수진들이 연

봉고과 상위권을 점령했다 올 시즌 KIA

는규정 타석을채운 3할 타자만무려 7명을배출

했다 FA(자유계약) 선수를 제외한연봉고과 1위

는김선빈 2위는안치홍이장식했다

2017시즌 타격왕김선빈은다이너마이트타선

을완성한무시무시한 9번타자였다수비도 1056

이닝 10개 구단 전체 선수 중 7번째로 많은 이

닝을 소화해줬다 김선빈은 공수에서 대체 불

가자원으로활약하면서당당히연봉고과 1위

타이틀까지차지했다

안치홍도자신의역대최다인 21개의 홈런을

터트리면서 타선에 무게를 더했고 팀에서 가장 많은

10821이닝동안 2루를지켰다수비이닝으로따지면전체

6위다

역시 FA를제외한투수진에서는불펜에서마당쇠역할

을해준김윤동이가장높은점수를받았다

김윤동은 선발로 뛴 헥터(2012이닝) 양현종(1931이

닝) 팻딘(176이닝) 임기영(1181이닝)에 이어 가장 많은

801이닝 동안 마운드에 있었다 또 459의 평균자책점으

로 7승 4패 11세이브 6홀드를기록하며전천후활약을했

다

야수진의약진속에올시즌주축멤버로뛴이들중연

봉 1억 미만의 선수들도 대폭적인 연봉 인상률을 기록한

것으로알려졌다

1위라는 객관적인 인상요인뿐만 아니라 8년 만에 극적

인 우승을 이룬 선수들의 공로를 인정한 구단의 특별 배

려까지 더해 2018시즌 연봉 총액은 예상보다 더 증가할

전망이다

우승보너스도따뜻한겨울을만들었다

KIA는지난해 5년만에 가을잔치를 했지만포스트시

즌배당금을받지못했다 와일드카드결정전승자에게만

배당금이 돌아가면서 보너스 없는 잔치가 됐던 것이다

KIA의강력한요청속에올시즌부터는와일드카드결정

전에진출한 4 5위팀에게모두배당금이지급됐다 그리

고지난해빈손으로돌아섰던KIA는올시즌에는우승팀

으로 약 31억원(부가가치세 포함) 정도의 배당금을 받았

다

KIA는 포스트시즌배당금에구단의자금까지더해우

승멤버는물론타이거즈라는이름으로함께뛴 2군선수

들에게도우승보너스를지급했다보너스금액은올시즌

기여도에 따라 차등 책정됐다 이에 따라 올 시즌 자신의

연봉보다많은보너스를받은선수들도있다

동행을이야기해온만큼불펜포수들의공로도잊지않

았다 KIA는그라운드의조연으로선수들의훈련을돕고

동행하는불펜포수들도우승멤버로인정우승반지를지

급할예정이다 김여울기자wool@kwangjucokr

KIA 김선빈연봉고과 1위

안치홍 2위투수진은김윤동

2군까지우승보너스지급

불펜포수들에도우승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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